
북한, 광석·석탄 생산량 증가추세
채취공업성 , 지질·물리탐사 현대화·과학화 … 10월 목표 초과달성

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지침 시행 이후 채취공업성 주관으로 광석과 석탄 등에 대한 탐사작업을 독려한 결과

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.

북한 내각 채취공업성의 강병기 국장은 해외화보인 <금수강산> 11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각 도의 탐사관리

국에서 지질 및 물리탐사를 현대화·과학화해 품위있는(질 좋은) 광물질들을 찾아내는데 커다란 성과를 달성

했다 고 밝혔다.

채취공업성 최길표 부처장도 11월2일 중앙방송에 보낸 소식에서 함경남도 탐사연합기업소 등 (채취공업성

의) 국가자원개발국 아래 연합기업소들이 혁명군대의 지휘관처럼 투쟁에 나서 연간 계획과 10월 계획을 앞당

겨 달성했다 고 주장했다.

탐사작업의 성과는 북한 매체들이 북한의 주요 광산과 탄광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면에

서도 알 수 있다.

중앙방송은 11월3일 덕천·북창탄광연합기업소, 순천지구 청년탄광기업소를 비롯해 9.21제련소 등에서는 생

산량을 늘리고 있으며, 단천마그네샤공장은 기존보다 2배에 가까운 마그네샤클링커 생산을 위한 설비개조에

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.

단천지구 검덕광산, 대흥청년광산, 룡양광산, 상농광산, 12.5청년광산을 비롯해 2.8직동청년탄광, 천성청년탄

광 등의 생산실적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북한은 산업 전반의 에너지원인 석탄의 생산과 수송을 일원화하기 위해 최근 탄광지구별로 단천시광업개발

총국 등과 같이 주요 연합기업소와 총회사를 묶어 <총국>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.

한편, 채취공업성은 탐사가 생산량 증가와 직결된다 고 강조하면서 각 도 탐사관리국의 장비를 현대화하는

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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